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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지털정보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는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정보소외계층 중 하나인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정보화 역량과 저소득계층의 여가활동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7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계층의 디지털정보화수준과 여가 활동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저소득 계층의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 및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 등 디지털접근과

여가활동 만족도간에는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PC이용능력 및 모바일 디지털기기 이용능력 등 디지

털 정보역량수준과 여가활동 만족도 수준도 양(+)의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

등 디지털 정보 활용 등의 수준도 역시 저소득계층의 여가활동 만족도에 양(+)의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저소득계층과 일반 국민들 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저소득계층, 여가생활, 디지털 접근격차, 디지털 역량격차, 디지털 활용격차

Abstract As the digital informatization society deepens, the digital divide of the information - underprivileged 

becomes increasingly serious social problem.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informatization capacity and satisfaction level of leisure activity in low - income class. For the analysis,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informatization level and leisure satisfaction level of the low income clas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digital information gap survey in 2017.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access and leisure activity satisfaction, such as having a wired / wireless information 

device at low socioeconomic level and availability of Internet access at all times. Second, digital information capacity 

level and leisure satisfaction level such as PC usage ability and mobile digital device utilization ability have positive 

(+) relationship. Third,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such as the use of fixed and mobile Internet, also 

showed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the leisure satisfaction level of the low income class. This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various supports to resolve the digital divide between the low income class and the general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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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는 여가나 문화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시킨

다. 사람에게 있어 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일을 하지

않는 자유 시간이다. 여가란 일하지 않고남는 시간에 직

업상의 일이나 가사, 학교 수업과 같은 의무적인 활동외

에 스포츠나 취미, 휴양 등의 활동을 말한다[1]. 최근에

우리사회는 일과 여가를 중시하는 ‘워라밸’을 강조하고

있다. 점점 일보다는 여가나 문화생활을 중시하는 방향

으로 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디지털정보화 역

량과 여가생활은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을까 ? 혹은 디지

털정보화 역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여가생활에의 만족도

수준 역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하는 질문을

가지고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더구나 우리사회의 정보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계층의 경우 일하는

활동외에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나 만족도역시 일반국

민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본 연구는 소위 정보소외계층 중 하나인 저소득계층

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디지털정보화 역량이 여가활

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여가활동이란 매우 사실 단일한 측면에서 정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하는 시간 외에 자신의삶의 질을 향상

하기 위한 취미나휴양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본 연구에

서는 특히 문화예술 관람이나 참여, 스포츠 관람이나 참

여, 관광이나 취미, 휴식과 같은 사적인 활동으로 정의하

고자 한다[1-3].

최근 들어 저소득계층의 정보화수준이 예전에 비해

일반인과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나, 같은

연령이라 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그들의 여가활동의

참여정도 및 만족도 수준은 차별적일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진들의 예상이다. 그러나 과연 그러할 것인가에 대

해 본 연구를 통해 검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정보화수준과 여가나 문화 활동

에의 만족도간에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7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

사 원 데이터(raw data)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저소득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과 여가

활동 수준간에 정(positive)의 관계가 있다고밝혀진다면,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부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정보화

소외계층이라고 간주되는 저소득계층의 정보격차를 해

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소

득의 유무에 따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여가활동에도 영

향을 주게 된다면, 결국은 경제적 소득수준에 따라 기타

많은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또 다른 차별을 경험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첫째, 디지털정보격차지수에 대한 문헌연

구를 하고, 2017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경

험적 분석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디지털정보화수준과 여

가활동 만족도 수준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끝으

로는 저소득계층의 디지털정보화수준과 여가활동 만족

도 수준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정부의 정보격

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문헌 연구

2.1. 여가 활동의 의의

여가활동을 구분해보면 문화예술관람, 스포츠 참여,

관광, 취미 활동, 휴식 등으로 나뉠 수 있다[1].

문화 예술 관람은 교양활동으로서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하는 행동을 말한다. 전시회를 관람한다든지 박물관,

음악연주회, 전통예술 공연, 연극 공연, 무용공연, 영화관

람 등을 말한다. 반면 문화예술참여란 직접 자신이 창작

활동이나 미술, 연주 등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

한 활동으로는 문학행사 참여, 글짓기나 독서토론이나

미술활동이나 악기연주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2].

스포츠 관람은 농구, 야구, 축구, 복싱, 격투기 등 각종

경기를 관람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으로는 축

구, 야구농구 등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활동, 스포츠경

기 간접관람, 격투기 경기 관람, 온라인 게임경기 현장관

람 등이 해당된다[3]. 스포츠 참여는 심신의 단련이나 교

제를 목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실제 참여하는 경우를 말

한다. 이러한 활동으로는 농구, 배구, 야구 축구, 족구 등

의 구기운동 참여활동이 있으며, 테니스 등의 라켓 운동

참여활동, 당구나 포켓볼 등의 운동 참여활동, 볼링이나

탁구 등의 운동 참여활동, 골프운동 참여활동, 수영운동

참여활동, 위드서핑 등의 수상운동 참여활동, 스노우보드

등의 설상운동 참여활동, 아이스스케이트 등의 빙상운동

참여활동, 체력단련을 위한 개인운동, 요가나 필라테스,

배드민턴 등의 체력단련 운동을 말한다[4].

관광활동은 즐거움을 목적으로 일상 생활권을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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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떠나는활동으로 낯선 지역의 풍경, 풍습, 문물 등을

보거나 체험해보는 일을 말한다[5]. 이러한 활동으로는

문화유적지의 방문활동,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예술적인

면이나 관상적인 면에서 기념물이 될 만한 국가 지정문

화재 및 풍경을 관람하는 활동, 병 치료나 건강을 위해

신선하고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숲에서 산책하거나

숲속을 걷는 산림욕 활동, 야영 등의 캠핑활동, 해외여행

이나 소풍 등이 해당된다. 또한 관광활동에는 온천이나

해수욕, 유람선 타기, 테마파크 가기, 지역축제 참가, 자

동차 드라이브 등도 포함된다.

취미 활동은 전문성보다는 자신의 흥미에 중점을 두

고 자유 시간에 즐기는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6]. 이러한

활동으로는 취미를 위해 여러 가지 물건이나 재료를 찾

아 모으는 활동으로 수집활동, 실용적인 물건에 장식적

인 가치를 부여하여 그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미술활동

으로서 생활 공예, 요리나 다도, 동물을 돌보는 애완동물

돌보기, 노래방 가기, 인테리어, 등산, 낚시, 미니홈피나

블로그 관리, 인터넷검색이나 채팅이나각종 SNS, 게임,

보드게임이나 퍼즐 맞추기 활동 등이 해당한다[7]. 또 다

른 취미활동으로는 바둑, 복권구입, 쇼핑이나 외식, 음주,

독서, 피부 관리 등의 미용, 어학기술자격증 취득등의이

용이 있다[8].

휴식활동은 일상생활에 피로해진 심신을 정상적인 상

태로 회복하기 위해 하는 기분전환 활동을 말한다[9]. 이

러한 활동으로는 산책 및 걷기, 목욕이나 사우나, 낮잠,

TV시청, 비디오 시청, 라디오 청취, 음악 감상, 신문잡지

보기, 아무것도 안하기등이 해당한다. 이러한활동중 신

문, 잡지 보기에는 인터넷으로 신문보기 등도 포함된다.

사회 및 기타활동에는 봉상활동, 친구만남 등 사회공헌

이나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

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집단을 단체를 통해서나 개인

적으로 돕는 사회봉사활동,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집안

이나 집밖에서 기도, 경전읽기 등의 종교 활동, 클럽가기

등이 해당한다[10]. 또한 기타활동에는 가족 및친지방문,

잡담이나 통화하기, 계모임이나 이성교제, 친구만남등이

해당하며 위에서 열거한 유형에 포함되지않는 여가활동

역시 기타활동에 포함된다[11-13].

본 연구에서의 여가란 이처럼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

스포츠 관람 및 참여, 관광, 취미, 휴식활동으로 정의하고

자 한다.

2.2 디지털정보화의 수준

디지털정보화의 수준은 디지털정보에의 접근과 활용

수준 등을 의미한다. 이는 매년 정부에서 조사하는 “디지

털 정보격차지수”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과기정보통신

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디지털 정보격차실태

조사는 일반국민의 정보화수준을 기준으로일반국민에

비해 정보소외계층(장애인, 저소득계층, 노년층, 농어민

등)의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지수로 표현한 것이다. 일반

국민의 디지털정보화수준을 100으로 할 때정보소외계층

의 디지털정보화수준을 측정하여 일반국민과의 격차를

산출한 것이다[14]. 본 연구의 대상은 저소득 계층으로서

전국의 만 7-74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2,200명을 대

상으로 조사하였다.

디지털 정보격차지수는 유무선 융합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일반국민 대비(100이라고 가정) 정보소

외계층의 디지털정보에의 접근, 역량, 활용 수준을 종합

한 점수를 말한다. 따라서 디지털정보격차지수는 스마트

접근격차(20%), 스마트역량격차(40%), 스마트 활용격차

(40%)의 가중합계로 산출하게 된다[9].

디지털정보접근지수는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여부

(0.5)와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0.5) 등을 합산한 것

이며, 디지털정보역량지수는 PC 이용능력(0.5)과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0.5)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지수는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0.4),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0.4), 인터넷 심화 활용정도

(0.2)의 합으로 계산된다[14]. 디지털 정보격차실태조사

조사항목은 Table 1에서 제시하였다.

division domain Details

Digital
Informati
on Gap
Index

Digital Information Access Index
Possession of wired and
wireless information

equipment

Digital Information Capability
Index

Internet access available
at all times

Ability to use PC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Index

Ability to use mobile
digital devices

Whether to use wired
and mobile Internet

Intensive use of Internet

Table 1. Digital Information Gap Survey Research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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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디지털정보화수준과 여가활동만족도

우리정부가 정보격차지수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이다. 정보격차지수 조사를 시작한 이해 저소

득층은 지속적으로 정보격차해소대책의 중요한 대상이

되어왔으며, 정보격차조사에서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로 바뀐 2016년 이후에도 저소득계층의 디지털정보격차

는 일반국민과 비교하여 계속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Table 1은 디지털정보화격차 실태조사의 결과

일반국민들과 비교한 저소득계층의 정보화 수준이다.

2014에 비해 2017년 현재 점점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향

상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반국민들의 정보화수준의

80%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2014년에는 일반국민이 100이라고 한다면 저소

득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72.6%였고, 2017년에는 약 8.8%

상승했음에도 여전히 일반국민에 비해 낮은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14 2015 2016 2017

Low-income class 72.5 74.5 77.3 81.4

Table 2. Digital information level of the Low- 

income class compared to the whole 

nation

따라서 저소득계층은 이상에서 살펴본 디지털정보에

의 접근 뿐 아니라 역량이나 활용에 있어서도 같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15-18]. 또한 저소득계층의 디지

털정보화 수준이 낮음으로 인해 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에서의 디지

털정보화 수준으로 인해 여가활동에의 참여수준이 낮을

것이며[19-22], 이로 인해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수준

역시 낮을것으로 예상된다[23-25]. 따라서 저소득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과 여가활동 만족도수준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분석해보는것은매우의미있다고보여진다.

3. 저소득계층의 디지털 정보화수준과 

여가활동 만족도 수준 

3.1 조사방법

본 연구는 저소득계층의 디지털 정보화수준과 여가활

동 만족도수준간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

고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2017년의 “디지털정보격차 실

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

준과 여가 활동 만족도 수준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9].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반 스마트 환경에서의 디지털정

보화수준과의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2017년도 디지털

정보격차실태조사의 저소득계층 표본추출방법은 2017년

8월 1일 현재 전국의 만 7-74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성/연령/장애유형/광역지자체별 비

례할당표집 방법으로시행하였다[5]. 실태조사를위한 설

문은 구조화된 설문에 의한 대인면접조사로 진행하고 있

으며, 조사주기는 연 1회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회귀분석을 위해 SAS 10.0을 이용하였다.

저소득계층의 디지털정보화수준과 여가활동 만족도

수준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접근지수, 디

지털역량지수, 디지털활용지수 및 디지털종합지수 항목,

그리고 여가활동 만족도 수준과 관련된 측정문항을 활용

하여 분석하였다. Table 2에 명시한 대로 여가활동 만족

도는 커뮤니티, 모임이나 공동체 참여에의 만족도로 측

정하였으며, 사회 활동 만족도 수준1점에서 4점까지의

척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division
Not much
at all.

I do not
have much.

I am
somewhat
satisfied

I am very
satisfied

Leisure (hobbies)
and cultural life

1 2 3 4

Table 3. Leisure and cultural life satisfaction 

survey tool

3.2 저소득계층 디지털정보화 수준과 여가활동 만

족도 수준과의 단순회귀 분석

이하에서는 저소득계층의 디지털 정보화수준과 여가

활동만족도 수준과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Fig. 1에서의 왼쪽은 여가활동 만족도 수준을 의미하

며, 아래쪽은 접근지수를 의미한다. 저소득계층의 경우

2017년 자료를 근거로 하여 디지털접근지수와 사회활동

만족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두 변수간의 분포도

관계는 양(+)으로 나타났고 단순회귀 추정 결과 디지털

접근지수가 10 증가할 때 마다 사회 활동 만족수준은

0.06단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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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001 for all coefficients

Fig. 1. Distribution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digital access index and 

leisure and cultural life satisfaction level of 

the low income class

저소득계층의 경우 2017년 자료를 근거로 하여 디지

털역량지수와 사회활동 만족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

과(Fig. 2 참고) 두 변수간의분포도 관계는양(+)으로 나

타났고 단순회귀 추정 결과 디지털역량지수가 10 증가할

때 마다사회 활동만족수준은 0.05단위 증가하는것으로

나타났다.

p< 0.001 for all coefficients

Fig. 2. Distribution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digital competence index and 

leisure and cultural life satisfaction level of 

low income class

저소득계층의 2017년 자료를 근거로 하여 디지털활용

지수와 여가활동 만족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Fig.

3 참고) 두 변수간의 분포도 관계는 양(+)으로 나타났고

단순회귀 추정 결과 디지털활용지수가 10 증가할 때 마

다 정책활동 만족수준은 0.09단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p< 0.001 for all coefficients

Fig. 3. Distribution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digital utilization index and 

leisure and cultural life satisfaction level of 

the low income class

또한 저소득계층의 2017년 자료를 근거로 하여 디지

털종합지수와 여가 활동 만족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

과(Fig. 4 참고) 두변수간의 분포도 관계는 양(+)으로나

타났고 단순회귀 추정 결과 디지털종합지수가 10 증가할

때 마다 정책 활동 만족수준은 0.08단위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0.001 for all coefficients

Fig. 4. Distribution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digital composite index of low 

income class and leisure and cultural life 

satisfaction level

3.3 분석결과 논의

본 연구는 2017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저소득계층의 디지털정보화수준과 여가활동 만

족도 수준간의 관계를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 결과 디지털정보화수준이 여가 및 문화 활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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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수준 간의관계를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 저소득

계층의 디지털정보화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 만족도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마트 디지털정보화

수준에 따라 여가활동에의 만족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

여 디지털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정책이 필요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과 여가활동 만족도 수준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저소득계층의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 및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 등 디지털접근과 여가 활동 만족도

수준과는 양(positive)의 관계를 가진다.

둘째, PC이용능력 및 모바일 디지털기기 이용능력 등

디지털 정보역량수준과 여가활동 수준 역시 양(positive)

의 관계를 가진다.

셋째, 유선 및모바일 인터넷이용여부등 디지털정보

활용 등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저소득계층의여가활동 만

족도 수준도 양(positive)의 관계로 증가함을 알수 있었다.

4. 결론

디지털정보화사회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정보격차의

문제는 더 가중 되리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다[14-16]. 더구나 정보소외계층 중에서도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보격차현상은 지속적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

가 필요하리라 본다.

본 연구는 디지털정보격차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는

저소득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과 여가활동 만족도 수

준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연구자들이 예상

한 대로 둘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저소

득계층의 소득수준은 정보화, 더 나아가 여가활동 만족

도 수준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알 수 있

었다.

Fig. 3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저소득계층의 경우디지털

활용수준과 여가활동 만족도 수준간의 회귀계수가 가장

높았다. 이로서 저소득계층의 디지털활용이 높으면 높을

수록 이를 통해 여가나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

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인터넷상에서유무선 디지털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때 여가나 문화생활에 대한 참

여 등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독려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여가생활에의 만족도 역시 올라감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놓고 볼 때 과연 저소득계층의 디

지털 정보화에의 접근, 활용, 역량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우

리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시행해야 할까 ?

첫째, 저소득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높이기위해

서는 저소득가정의 유무선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현재보다 좀 더 높여주어야 한다. 현재 저소

득계층을 위한 각종 정보화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

히 저소득계층의 정보화 수준이 일반국민과 비교하여 낮

은 수준이라는점을 감안할 때좀 더과감한지원이필요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디지털정보화

활용능력과 여가 활동 간에 회귀계수가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활용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디지털 정보화교육이나 모바일 기기

활용역량 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등의 정책

이 필요하다.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디지털정보통신기술의 변화가 너무 빠르다는 점

때문이다. 하루하루 변해가는 정보통신사회에서 저소득

층은 일반국민들에 비해 그러한 속도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저소득계층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은 매우 절실

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에

따라서 다소 수준이나 범위가 달라져야 함은 물론이다.

농어촌의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정보화 교

육의 내용과 대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내용은 수요자의 관심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도시 거주민들의 여가생활과 농어촌

지역의 여가생활은 다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저소득계층의 디지털 정보화수준과

여가활동 만족도 수준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정부는 저소득계

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정보격차해소 정책이 꾸준히 시

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계점

역시 노정된다. 우선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그들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여가생활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영향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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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내는 데는 다소 부족했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들 연

구집단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여 좀더 심

층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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